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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요한복음 18:36) 

인간의 마음은 기쁨이건 슬픔이건 자신의 가슴속에만담아둘수가 없는 연 
약한 존재들이다. (왕하 4:3~4)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 

상달될까 의심한다. 또한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제를 말 

씀하여 주신다.C녹 15:10) 이것은 연핸 인간이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음을，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 주시는 말씀이다. 

두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준다 

성도는 결코 천국과 단절되어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 (고전 

15 :40.49 ; 창 28 :12~13)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한다. (히 1: 1~3)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있다. (엠 2:16~17 ， 19 ; 시 139:1~4) 진정한 탄식 

소리 ， 조용한 기도 소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 (왕상 8:34,36) 하 
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생각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생 

각하신다. (왕상 9:3)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그의 형제로 

삼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천국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는다.(빌 3:20~21)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 
리를 그분의 지체라고 친히 선포하여 주셨다. (엠 2:20~22 ; 엠 4: 15~16) 예수 

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 

스도의 보혈로 죄인이 다시 태어나는 그날에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베풀 

어진다. c녹 2 : 13~14 ， 15:6 ， 9~1이 이 말씀은 인간의 상상이 아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이 노래한다 

천사들은 회개하는 영흔이 또 실수하고 넘어질 것을 알지만 염려하지 않는 

다. (창 1: 3~4) 해와 달이 만들어질 때에 그 경이로움을 천사들은 손을 들어 찬 

양했을 것이다. (시 136 :5~9)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에 합당하시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천사들이 보는 새 창조는 

죄에 빠진 인간의 심령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며 회개하는 심령 속에 영혼이 소 

생하는 것이다. (창 1:25)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옥이 어떠한 곳 

인지 상상할 수가 없지만 천사들은 죄인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피함을 받았 

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C함다. (유 1:6 ; 계 20:10,15) 사탄이 사슬에 

묶여 있을 그곳을 천시들은 가까이서 보았다.(벤후 2:4) 한때는 자기들과 함께 

천성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던 그들이 이제 참혹한 곳에 거하는 것을 천시들은 

눈으로 보았다. C녹 16 : 23~24) 천시들은 하늘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 

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계 21: 11~12 ， 21)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옹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릴 것이다. (녹 

16:22) 이곳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 아브라함과 다 

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고전 15:57~58) 

오늘 한양예빼 씨 쩌.13빠 박율 및 쳐l례식 
(유아셰례식은 오후 3).) 같렬리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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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 

I Sermon for Next Su빼y I 

WHO IS THIS MAN? 
(35)On that day, when evening came, He said to them,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36)Leaving the crowd, they took Him along with them in the boat,just as He was; and other boats 

were with Him. . ..... (40)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afraid?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41)They became very much afraid and said to one another, 

“Who then is this,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Mark 4:35-41) 

^ -fter a long and hard day of work , Jesus invited His 

r-\disciples to travel w ith Him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of Galilee : He had spent the day sitting in a boat preaching to 

a very, very large group that had gathered to hear Him. There 

were so many people crowding around Him that He was 

forced to sit in a boat along the seashore in order to preach . 

That day He revealed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parables of the sower, the lamp , the seed 

growing gradually, and the mustard seed . When He had f inally 

finished preaching , He was t ired . As He and His disciples 

traveled across the Sea of Galilee, He slept on the boat, and 

then a miracle took place , which caused His disc iples to 

seriously wonder what kind of man they were with . 

The disciples were with a man who invited them to travel 

along with Him . Jesus said to them , “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 (v. 35) and leaving the crowd , the disciples “ took 

Him along with them in the boat, just as He w as ; and other 

boats were with Him ." (v. 36) He promised His fellowship on 

this journey to the other side , which meant they would arrive 

safely. How like the Christian life this is! Jesus invites us to 

travel w •th Him to heaven . We are often weary, but can rest 

assured in His Word that we will arrive safely. As we travel 

with Him toward heaven , many people think that the ,way will 

be smooth , happy, and f비 1 of glory. Th is is simply not true! 

Indeed, Jesus is the Master, but life ’s journey is just like this 

boat ride the disciples took w ith Jesus . 

The disciples were with a man who would be with them 

through the storm . As they sailed across the waters , “ · 

there arose a fierce gale of _w ind , and the waves were 

breaking over the boat so much that the boat was already 

filling up." (v. 37) What a great storm it must have been! The 

high winds, heavy waves, tumultuous rocking , and powerful 

lightening demonstrated the devastating upheaval of nature. 

It was not always li ke this. Before the fall of man, the earth 

was at peace , but after the fall of man, the earth groans and 

suffers. (Rom. 8:22) Thankfully, Jesus is the man who is with 

us through all the storms of life . Even though we obey His 

commands , we will face persecution . Sometimes God reveals 

the reason for the storm . Jonah ’s storm was to bring him 

back from backsliding . Paul ’s storm was to open new doors 

of witness. The disciple ’s storm was to test their fa ith . No 

matter what the reason for a storm , Jesus will be with us no 

matter what. 

The disciples were with a man who was up for the 

occasion , " Jesus Himself was in the stern , asleep on the 

cushion ; and they 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 And He got up and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 'Hush , be stil l.’ And the 

wind died down and it became perfectly calm . And He said to 

them , 'Why are you afraid?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 "(vv. 38-40) Jesus cares .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looks like , Jesus knows what is going on . Isaiah 40 :28 

reminds us , "Do you Jl ot know? Have you not heard? The 

Everlasting God , the Lord ,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does not become weary or tired . His understanding is 

inscrutable ." Jesus knows our needs.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 yet 

without sin . " (Heb. 4: 15) Although He is God’, His body was 

human , "who, although He ex 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 but 

emptied Himself, ta 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 (Phil . 2 : 6-기 This 

wonderful Jesus loves you . He died for yo 니 and conquered 

death , so that you could live eternally. When troubles come 

you can trust Him completely. He will always take care of 

you 

Upon Jesus' words, the waves ceased , the sea flattened , 

the moon broke through the clouds , and the only sounds 

were the slight movements of the boat and the swift beating 

of the disciples' hearts. In the calm of this night, the disciples 

became very much afraid and said to one another, "Who then 

is this ,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v. 41) This 

is Jesus, the Son of God, our Savior, Master, and Redeemer! 

He feeds us eternal food . He calms ou r storms and gives us 

His peace , the kind of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 

When the storms of life hit , please do not worry or be afraid . 

Practice your faith and all will be well . Amen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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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일 설교 

l 다음 주일 셀교 l 

그'1 누구01 '1 Oll? 
(35)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 (40)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35"'41) 

길고도 고된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온종일 자신의 말씀 

을 들으려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느라 배 안에 앉아 계 

셨습니다.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 

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해변 근처에 있는 배에 앉아 말씀을 전 

해야 했습니다. 그 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등불， 자라나는 씨 ， 겨자씨 

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 

신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동안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 

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에 대해 전지하게 자문하였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함께 길을 떠나자고 제안한 분과 통행하고 있었습 

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35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36절) 예수님은 바다 저편까지 함께 가시겠다고 약 

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돗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천국까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지치지만 안전하게 도 

착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여행은 순탄하고 즐겁고 영광으로 가 

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항해와똑같습니다. 

큰광풍이 일어나며 

제자들은 광풍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어 줄 분과 통행하고 있었습니 

다. 그들이 바디를 건너가고 있었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7절) 틀림없이 엄청난 폭풍 

이었을 것입니다! 세찬 바람， 높은 파도， 격한 흔들림 ， 번쩍거리는 번개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부줘버릴 것 같은 자연의 위력을 드러내고 있었습 

니다. 사실 항상 자연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모든 피조물은 신음하며 고 

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롬 8: 22)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도 우리는 핍 

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광풍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십니 

다. 요나가 만난 광풍은 그를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고， 

바울이 만난 폭풍은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 

자들의 폭풍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폭풍의 이유 

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는사실입니다. 

잠잠하라고요하라 

제자들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 

서는고물에서 베개를베고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 

을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고요하라하시니 바람이 그치 

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 

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38~40절) 예수님께서는 우 

리를 돌보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아십니다. 이사야 40:28은 그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 

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 

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 

간의 폼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 2:6~7) 이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고난이 다기올 때 예수님을 온 

전히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파도가 멈추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추고 들려오는 것은 가벼운 배의 웅직임과 빠르게 뛰는 제자들 

의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제자들은 더욱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깨' (41 

절)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주님， 구원자이신 예 

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 곧 모든 것 

을 초월한 평화를 주십니다.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염려하거나 두려 

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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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항상 아름답고 가치 있는 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요 3:36)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소망은 전혀 

그리스도g: 

삶의 태도는 

(에베소서 2:1~10) 

것들을 찾는다. 이것이 인간의 무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가? 내면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의 실제는 비 

그리스도인과 다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 

인이라는말에는놀라운비밀이 감 

추어져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을 얻은 사 

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마 

26 : 27~28) 그래서 바울은 “너희 

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 

하라!' (엠 5:8)고 권면하였다. 무엇 

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C살전 4:16~17)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을 입 

은 사람이다. 은총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럼에도 그리스 

도인의 삶에는 은총보다 자신의 능력， 자존심으로 가득하다. 물론 겉으로는 감추고 있 

지만 교회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옛 모습으로 돌변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본문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 

해서 가르쳐주고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엠 2:1~3) 우리는 이미 죽은사람들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아 

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교만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봉 

사활동에도 참여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지배하는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 

자가는 없다 오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다.C요일 2:15~17) 이처 

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십자가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펼요했던 과거를 잊을 때 우 

없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1"의 고백을 할 수 밖에 없다. 오직 죄뿐이었던 과거 

를 돌아보며 우리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아무 소망이 없던 과거 우리의 삶에 놀랄만한 은총이 내 

렸다. “긍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엠 2:4~6) 긍흘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현재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 

시는 은총이 내려진 것이다. 이 은총은 계산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 

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걱정이 떠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 

이다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현실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다. (롬 5: 1O~11)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 

한우리의 현실로 인해 우리는기뻐할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 

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아직 최고의 복은 임하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 

내려 하심이라"(엠 2:7)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려질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회에게서 난 것이 아 

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 

이라." (엘 2:8~9) 따라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믿음을 갖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 

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엠 2:1이 우 

리에게 펼요한 것은 믿음이다. 낀격자가 되지 말자 도를 닦지 말자. 외식자가 되지 

말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은말씀에순종하는그리스도의 삶을산다. 바 

로이 사람이 복 있는사람이다. (사 19:25)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영의 눈을 뜨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살펴보자.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잊지 말자.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이때 현재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어두웠던 과거에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재림의 때까지 그리스도인과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자신 

이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찬 508장) 아멘. 

I 마가목을 강때@ 警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일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셔 

구I산을 

몰아내시다 

(5:1-20) 

마가복음 대부분의 기사는 간료f하게 기록되었다. 그 자.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러나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내시는 본문은 상세히 기록 

되었다.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막 4:39)은 

건너편 거라사인 지료에 도착했다.(막 5: 1) 동일한 기 

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빌L이라고 하였 

다.(마 8:28)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이방인 지역이었다.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왔 

다.(막 5:2) 그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다. 그런데 예수님 

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하였다. 군대 귀신으로 인해 

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던 굉인이 복음전도자가 되었다.(막 5:20) 이처럼 놀라운 변화 

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메시0에시다. 예수님은 천지 묘별웅을 창조하셨 

으며 묘뜯블을 주관하신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0에심은 혹변하게 드러났 
다.(막 5:39- 41)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 굉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막 5: 7) 거라사 굉언을 지배했던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다. 바로 ‘아는 것’ 이 

곧바로 ‘믿음’ 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단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때 겨자씨처럼 작 

은 믿음일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큰 나무로 자란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 

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 이것은 오랜 연륜을 가진 신자들 
이 매번 겪는 신앙문제의 원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을 뿐， 믿음의 실천 

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더는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고 믿음으로 에수님을 흔t해 달려가 

거라사인을 미치게 했던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다.(막 5:9) 여기서 ‘군대’ 는 당시 5천 

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거라사인 요써는 오천이나 되는 악한 영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많은 귀신들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작 못 하였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군대 귀신은 2천 마리의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으며 돼지들은 바다에 빠져 

몰사하였다.(막 5:12-13) 이옥고 조금 전까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그 어떤 힘으로도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 날뛰던 거라사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사료l들의 만뜯웨 이상하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거라사 지방 사림들은 두 

려워하였고 급기야 예수님께 떠날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막 5:15- 17) 왜 그들은 

이렇게 하였는가? 이방인들에게 돼지는 매우 유용한 가축이었다.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 

었으며 부를 축적하는 데에도 유용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돼지들이 죽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것이다. 거라사 지방 사림들은 또 다시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다. 그들의 초점은 구주 예수님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 여부였다. 

예수님은 이빙인들이 소중히 여기던 돼지들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예수님은 경 

제적인 손실보다는 한 영흔의 구원에 초점이 있었다. 신지어l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진리의 증언이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옥，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 이러한 우리의 실S탠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요 

2: 24)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을 내려놓자.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 
려 하심이러라." (막 3:14-15)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뜻(요 6 : 29 ， 40 ;에만 순종 
하자. 'i:l별i을 다스리시고 귀신들을 몰아내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혹L실히 받겠네." (찬 287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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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언제 받았는지 기억나요?"라고 나는 아루나 자매에게 물어보았다. “두 번 

이에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몇 월에 받았어요?" “집에 걸었어요 한국 

어가 서툰 아루나 자매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한다. 알고 보니 아루나 자매는 지난 

2월에 세례를 받았으며， 그때 받은 세례증서를 액지에 넣어 잉k거1 걸어 두었다는 , 

뜻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대답 
했다. “하나인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서 한국어를 잘 아는 배갈마 자매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설명해 달라고 하였다. 몽 

골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루항’ 이라고 번역하는데 라마불교의 ‘라마 나 이슬람 
교의 ‘알라’도 ‘보루항’이라 한다고 했다. 아루나 자매도 몽골에 살고 있을 때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라마 사원에 가서 ‘보루항’ 에 빌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는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 

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례받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고 확실히 느껴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고 

물었더니 아루나 자매는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다고 한 

다. 그때 자매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 

고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이라 

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금요찬양집회 때마다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온다고 

하는 그녀에게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금요찬양집회가 어렵지 않아요?"라고 물어 

보았다. “한국말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금요찬양집회가 제일 좋아요라고 한 

다.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한다. 단기선교사를 위하여 모두 모여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온다고 한다. 위임목사님 말씀도 몽골 성경을 찾아보면서 들 

으면 이해된다고 한다. 아루나 자매의 진지함 때문이다. 

“몽골에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서슴없이 

말한다.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이다. 몽골 

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일에 몽골 형제 다섯 명이 세례를 

받자 아루나 자매는 자기 일처럼 좋아했다. 꽃집에서 일하는 그녀는 장미꽃 다섯 

송이를 가지고 와서 세례받은 형제들에게 한 송이씩 주면서 축하해 주었다. 그녀 

의 몽골 본명인 ‘아리온 체치게’ (거룩한 꽃)가 어쩌면 그렇게 어울리는지 자 

매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한다. 

예수그리스도률 

닮아1~는풍둥2부 

김연태(장로， 중등2부장) 

죄규태(교사 외선부) 

복음 요k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중등 

2부의 교사와 학생들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 

며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등 

2부는 매 주일 오전 9시부터 제1교육관 401호에서 

120명의 학생과 38명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가 끝나면 10시 30분까지 보혈 

의 은총으로 충만한 교사들이 “내 어린 양을 먹이 

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 21:15- 17) 

는 주님의 말씀을 마댐 새기고 뜨거운 가슴으로 

학생들을 품고 천국일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교사들은 한 주간 동안 삶속에서도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 

하며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심방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등2부의 교육목표는 첫째，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읽기 생활화) 둘째， 그리스도 

의 보혈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 기도) 셋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 

고(빌 2:5)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매주일 

고홍 i~운더! 함께 환시·는 주닝 

때로 고통이 찾아올 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아 

픔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고통이나 슬픔， 그리고 아픈 경험은 주님의 선 

한 계획을 이루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임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내게 소중한 경험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번 선교가 그랬습니다. 

선교지는 10년 묘k게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쳐서 폐허와 같았습니다， 1천 

마리의 양 가운데 3마리만 살아남은 농장이 있는가 하면， 바료뻐l 휩쓸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료띨은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었고， 

벌표때l는 바람 때문에 죽은 소와 양， 말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도시’ 라는 말이 생각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가족과 재ι띨 한 순간에 잃어버린 사료띨이 

과연 우리를 집안에 들여놓을 여유가 있을지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주님의 반전 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채 한 

순죠빼 고통을 당한 사료L들이 우리가 전하는 서툰 메시지에도 위로를 받 

고， 절망의 한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을 눈으로 흑앤]할 수 있었기 때문입 

니다. 성경책을 받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던 한 소년과 복음을 들으며 환희 

에 찬 눈물을 흘리던 할머니를 보며 회오리바람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 

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 

달았습니다. 

또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어진 마음으로 몽골의 영혼에게 다가가 

기 원했던 제게 주님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건 제가 아니라 주님이셨고， 그들의 마음을 만진 것 

도 주님이셨습니다. 그 위로와 복음이 제 입술을 통해 전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감동을 주는지 이제껏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금 고통과 주님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고통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곳 

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고통까지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그 

리고 언젠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 

니다. 그렇게 선교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시고， 자녀인 저를 가르치 

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진순(권사， 18교구 1지역팀) 

이번 주에 졸블η까는 섣교텀 (5개 텀) 

기 간 팀 팀장 

6월 23일(월)-7월 1 일(화) 9교구 1 지역 님-「 } IiZ;:二L-그 

6월 24일(호~)-7월 2일(수) 1 4교구 6지역 류기명 

6월 26일(목}-7월 4일(금) 6교구 2지역 자c>겨 C그 루 -‘1 

6월 26일(목)-7월 4일(금) 24교구 7지역 박민호 

6월 27일(금)-7월 4일(금) 17교구 6지역 예정호 

드리는 예배에 지각과 걸석을 하지 않고，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 

여 기도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치는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 

배를 진실로 드리며， 말씀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중등2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예배시죠뻐 늦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힘기간 중에는 학생들의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져 모든 

선생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값 주고 사신 자녀들을 붙드시 

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시험기ζk게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중등2부에서는 격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학교 앞 전도에 임하고 있 

으며， 여름수련회 (7월 28일 -29일)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며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달 
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방흐k게는 3개 팀이 단기선교(8월 4일 

- 16일)를 계획하고， 훈련에 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빔의 세밀하신 계 
획임을 믿습니다. 보혈의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중등2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 

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등2부의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가며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깨닫고， 철저한 자기부인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의 자녀들로 거듭나기를， 그리고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 

하는 천국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민흥헌 저1999호 

간훌과 나눔 

아릎다운 또 하나의 -"족， 듀역 

믿음이 뜨거운 구역식구들을 만나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성령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시며 생활의 전부 

가 예수님이신 부지역장님과 구역장님， 믿음의 뿌리가 갚고 늘 불편하신 몸으로도 

꼭 구역예배에 참석하시는 은퇴권사님，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오 

는 집λ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집 

사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역식구들의 발이 되어 주시는 안수집사님， 이 모 

든 분들이 내게는 소중한 믿음의 선배님들이시다. 잦은 해외출장 중에도 복음 전하 

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행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죠똥을 들려주셔서 은혜받게 하시 

는 권사님， 예수님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구역장님을 부러워하며 

나도 덩달아 은혜를 받는다. 나는 언제나 저런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구역예배 내내 구역장님의 입을 통해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는다. 어디서 그런 열정과 능력과 믿음이 나오 

는 건지?’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확고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를 감탄케 하고 빨려 

들어가게 한다. 고노띨 당할 때마다 구역장님은 아멘. 으로 받아들이며 고난의 시 

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요k게 들어있는 축복임을 깨우쳐 주신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 

지 말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강조하신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다고! 구역예배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에 매우 중요한 시죠F이어서 꼭 참석하려고 한다. 구역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 

록 시간과 요일을 융통성 있게 정하여 모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예배시간 

이면 졸기만 하던 내가 구역예배 때 〈주간충현〉을 교재로 다음 주일 설교말씀을 공 
부하게 된 후 예배시죠k게 졸지 않고 말씀이 뀌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 나의 일 같이 간절 

해진다.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 주고 사랑해 주고 아껴 주는 아름다운 가족， 그것이 우리 

구역이다. 감사한 일이 수없이 많지만 감사가 감사인 줄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았다 

부지역장님께서 감사의 내용을 적으라고 구역원들에게 노트를 준비해 주셨다. 감사 

의 내용들을 적다 보면 나는 그래도 축복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게 감사하 

며 마음이 평안해져 감사를 찾는 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됨을 깨 

닫게 되었다. 구역예배 시간'&큼은 세상 이O비에서 벗어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묘띨 바라보는 귀한 시젠l어서 좋고， 이 시죠떨 통하여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다짐해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나를 볼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 늘 사랑으 

로 구역식구들을 내 형제 자매처럼 돌보시며 끊임없이 기도로 지켜주시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구역장님과 부지역장님， 권사님， 권 

찰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난로 곁에 있는 내 영흔의 물주전자가 서서히 뜨거 

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미자(집사， 4교구) 

5뼈졌다. 몇 개월 전부터 가슴에 작은 멍울 6따가 만져졌지만 단기선교를 준비하 
느라 마음이 바빠서 핑계 같지만 아무 일이 아니길 바라며 차일피일 검사를 미루었 

다. 그런데 만져지는 느낌이 팬지 다른 것 같았다. 8월에 검사를 받기 위해 예약을 

하고， 단기선교를 다녀온 뒤 10월에 X-ray와 초음파를 거쳐 조착검사까지 받고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암’ 이었다. 남편은 안타까운 얼굴로 뭐라 

말도 못하고 내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상하리 묘념 나의 마음은 담담하고 
펑안하였다. 그리고 감사했다. 만ι때l 선교 가기 전에 진Bol 내려졌다면 어떻게 되 
었을까? 아마도 선교를 포기하게 되고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 
품이 될 뻔하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주님께서 단기선교를 다녀온 후 결과를 듣게 
하시고 수술을 준비하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야 나는 오히려 얼굴이 굳어져 버린 남편의 손 
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다. 수술날짜를 잡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 

만 모든 것을 주님이 순조롭게 해결해 주시고， 최고의 의료진을 만나게 해 주셔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술실로 들어가며 기도했다. 너무나 펑안한 가운데 

수술은 시작되었고 종<6l'은 컸지만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였다. 수술도 예 
상과는 달리 부분 절제로 빨리 끝났으며 가슴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남을 수 있었 

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2-~는 말이 절로 나왔다. 항암치 

료를 받느라 너무 힘들던 어느 날， 고통을 잊기 위하여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동네 

네， 하갔l습니다l 

매주 수요일 아침이 되면 나의 가슴은 설렌다.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신이 

나며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 수요1 . 2부 예배와 수요성경공부가 정말 
기다려지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과 존귀가 온 

성전을 가득 메움을 온 몸으로 경험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한 

없이 크신 능력을 나 효}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힘 있음을 나 영원 

토록 찬송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도 바꿀 수 없고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내려주시는 크신 은종에 눈물이 난다. 주님이 내려 주시는 말씀이 너무 

나달고맛있다. 

주님의 큰 은혜를 혼자 누리기가 아까워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전하지 않을 수 

가 없다. “집사님， 권사님 모두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 

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능력，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을 

올바로 깨닫는 시ζL이 된다. 성령님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에서 하나 

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권능 있는 삶을 소원한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죠댄한다. 또한 수요성경공부 오후 시간과 저녁 

시죠k게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더 배우고 깨닫게 하셔서 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신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 

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8)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 

게 되었다.(요 8: 32,36) 하나님은 점점 더 나의 삶이 순종하는 모습이 되도록 강도 
있게 훈련시키심을 몸으로 느낀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과 시간이어서 마음에서는 “못해요인데 나의 입술은 “네，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 순수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무겁게만 

보인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면 내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섭섭한 소리나 성령을 근심 

케 하는 망령된 소리도 기쁨이 되며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묘댄들어 주신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혹l증된 사 

료떨 깨닫게 되었고， 섭섭하게 했던 그들을 위해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 

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은 우리의 사건이고 영생을 약속받는 사 

건이며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나도 입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시간과 공죠떨 초월한 영생의 사건임을 생각할 때 내가 잠시 받는 고난은 예 

수님이 받은 고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안다. 주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를 체험한 자들이 해야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며 제 

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참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역 

을 감당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원한다.(고전 15:58) 

고금신(집사， 13교구) 

검!e! Ilt2te! 

으로 나가 천천히 기도하며 걸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찬송가 

게 하셨다. “너 하나님께 이블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험주시표 
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주님은 잠깐의 고통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한참을 울며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을 때 주님은 옆 침대의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 

다. 그띠는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온 가족의 권유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자매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많은 사람들 

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셨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잠시 고통을 주시나 봐요.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동안 예수님을 
밍지 않았던 것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세요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고， 

자매는 입을 열었다. “퇴원하면 바로 교회에 나길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밍을까? 

안 밍을까?’ 궁금해지고 잠깐 틈을 타 옆자리에 앉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 
은 뒤 복음을 전하게 된다， 예전의 내 모습과 참 많이 달라져 있다. 지금은 모든 치 

료를 끝내고 회복 중에 있다. 오늘도 주님은재벽마다 나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 

신다. 빨리 회복되어 구역장일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주일에 봉사도 다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이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김성자(집사， 22교구) 



저1999호 

Z L-t 중에’ 딴냥 o1，li냥 
너무도 부족한 저를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 

립니다. 우리 부부는 ~쪽 집안 모두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 

기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절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은 평탄했고 부족함이 없었기에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저 

에게 2년 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방암 진g.:을 받은 

것입니다. 진단을 받고 기가 막혀서인지 원망도， 눈물도 나오 

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먼저 죽을지 모른 

다는 생각묘}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저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새 

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 치료 분야에서 최 

고인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전도로 

교회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온 저 

를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를 묘띈다. 저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위기와 고난은 저를 겸손하게 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 

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힘들고 고통 

스럽고 너무도 길고 지루했던 순죠때l 늘 저와 함께 해 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 그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 

사할 따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큰 축 

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신상희(성도， 새가족앙육부) 

폐 댐헬이 폭휴홉 쩔않f 

삽자까 그을 아래 

몇 년 전， 저념예배 시간에 작고 귀여운 악기로 아름 

다운 소리로 찬양 드라는 만도린 연주대를 보았다. 젊은 사람 

들이 대부분인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 

이 악기로 찬양 드리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다. 전 

공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 성 

도들을 환영한다는 광고에 용기를 얻어 기초부터 배웠다. 만 

도린은 무화과 열매를 반으로 쪼개어 놓은 모양의 악기로 모 

양이 예쨌고， 한음한음소리를낼 때마다찬송이 되어서 나 

오는 소리는 나의 신앙고백이 되었다. 악기는 목소리로 찬양 

드리는 것과는 달라서 우리는 연습할 때에 꼭 찬송가 가사를 

적어 놓고 가사에 중점을 두고 연습한다. 또 악보를 외워 찬양 

속에 김이 들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연습한 

다. 단순히 기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내용을 믿음 

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악기로 찬송 드 

린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프겁고 포 

짐이 무꺼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때로는 완벽한 하모니가 아니더라 

도 전공자가 아니어서 조금 서툴러도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는 대원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하다 칭찬 받는 모습이리라! 힘들고 어려 

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무거운 짐 
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때로는 닥심되어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 

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밑에서 쉽을 얻으리라고 고백하는 

만도린 연주대원들의 심령에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늘함께 

하기를소망한다. 
박귀숙(집사1 만도린 연주대) 

주낀흥현 

베드로는 응홍의 자녀들을 향해서 권번한다. “사랑하는 자들야 '1류민과 나그네 맡흔 너희들 

권하노니 영흔을 '1슬려 싸우는 육세의 정욕을 세에하랴"(밭전 2:11) 육세의 정욕응 우al들 병 

들꺼| 한다. 우al~1 영흔억| 상셔를 주'1 때운억| 뎌혹뎌 ~I 명적。l다.그런데 우al들응 。|와 맡응 

윌슴슬 너무 쉽꺼| 잊애벼린다. 마~I 광야의 。|스라윌 백성들。| 홍해 도학， 구를'1둥과 롤'1 둥， 

맏나와 메추랴'1 ， 심올 등 1캔| 매윌 학나임。| 진혀 행하시는 '1직을 셔|엄암에|도 롤구학고 끊일 

없。| 둘펑하듯。| 윌。|다. 01 모습。l 죄로 。l미 죽응 모든 인간들으| 모습。 l다. 말씀을 일응 새 

융서|으| 정욕대로 샅。Pt는 우리들으| 모습。|다. 

베드로는 우리억|께 “꺼류민과 나그네 같응 너효1 "락고 얻곱였다. 01 땅에서 우리~I 삶응 영윈 

하지 않다. 우리는 닫지 。| 땅슬 '1셔까는 껴류민과 나그네윌뿔。l다. 그런더| 각한 영들응 。l요f 

맡응 말슴을 일꺼| 한다. 학나닙。|싣 역l수닙꺼|도 시렴하었듯。l 우리에꺼| 화려한 세상으| 부와 권 

력을 악속하며 。| 땅에서 행복하꺼| 실 것을 속삭인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로 없을 I애들 두 

려울으로 지LH랴"(빌전 1: 11)고 윌학'p1 t지 하었다. 칩 그리스도인음 윌씀。|잉 그리스도와 동행 

한다. 영흔에| 상서들 주는 육셔|의 정욕도 자싣으| 갱렴과 휩。| 야딘 윌씀￡로 세。1하며 입자1암l 

좁응 길을 딛는다. ‘ LH’까 하는 것。| 야니라 ‘ 말씁’。| 한다.(빌전 1:2:)) 그렇다런 두 서|껴|들 사 

는 우리억|껴1 't장 시급한 깃응 자'1들 흔전-0 1 부인하고 말씀슬 붙드는 윌。|다. 지금 곧 잭꽂。| 

한 런억1 ， 싣윌장 위억1 ， 자 트렁크 속에| 넣。1 둔 성갱슬 111내 들자. “하나삼으| 입￡로부러 나오 

는 모든 윌슴￡로 갈 것。 l랴"(마 나 ; 냐) 

(편집국) 

\? 새 Jt i =----:, 을 완 영 6t:i} 니 다 \? 

| 번효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효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찌 번효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찌 ] 

1344 부지 25 외선부 곽숙단(15) 1368 최희진 17 장년3부 이현주(17) 1392 수실로프린 25 외선부 이향선(15) 

1345 김정희 21 정년 1부 김승희(1) 1369 흥준기 4 장년 1부 김규범(24) 1393 이나 25 ‘외선부 이향선(15) 

1346 최용혁 4 중등2부 민준서(15) 1370 니할 25 외선부 이정은(6) 1394 수런가 25 외선부 사거러(25) 

1347 윤소정 7 소년부 이경환(8) 1371 김용태 7 장년3부 백은실(22) 1395 담미꺼 25 외선부 사거러(25) 

1348 신희원 6 청년1부 이애자(2이 1372 강은아 2 청년 1부 이흥우(15) 1396 조영환 17 대학부 박영민 (2) 

1349 김달웅 13 장년4부 최미자(7) 1373 손정숙 19 장년 1부 김정례(2) 1397 경상현 3 잠년2부 이승득(1) 

1350 횡두환 8 고등부 박연경(8) 1374 이상호 20 청년1부 김대옥(15) 1398 김보희 17 청년1부 박진수(16) 

1351 김진찬 8 고등부 박연경(8) 1375 김준수 10 대학부 김진욱(9) 1399 박상금 19 장년 1부 장득경(14) 

1352 차증근 17 청년2부 김영희(17) 1376 안지영 13 청년1부 허은숙(15) 1400 김진호 12 청년1부 앙영OH(20) 

1353 흥순기 2 장년2부 김은숙(7) 1377 최증환 3 대학부 최성용(3) 1401 이형자 3 장년2부 이금숙(14) 

1354 김보경 11 대학부 권혜은(11) 1378 김민지 21 . 대학부 문영광(21) 1402 김성수 20 대학부 김현정(11) 

1355 임선민 11 중등3부 조은비(1) 1379 박정순 19 청년2부 1403 정찬오 14 장년4부 정정숙(1 끼 

1356 이미주 19 청년 1부 이상완(24) 1380 박주희 10 대학부 김소라(10) 1404 조순동 12 장년2부 곽영지(6) 

1357 소순규 19 청년 1부 박건일(15) 1381 김만영 2 장년3부 문현옥(17) 1405 엄정아 3 청년 1부 김 광(3) 

1358 윤현주 17 장년2부 김성희(17) 1382 장호영 17 장년1부 정중현(23) 1406 임기쁨 2 대학부 윤효순(2) 

1359 윤승렬 8 장년1부 김명준(17) 1383 이성절 14 청년 1부 박봉연(2) 1407 조귀영 24 장년3부 유기순(6) 

1360 심소연 6 대학부 박정윤(4) .1384 이수입 23 청년2부 장보윤(23) 1408 배단비 11 유년부 김수자(11) 

1361 조치형 19 고등부 정달영(22) 1385 이듬옥 14 장년2부 박찬옥(1 끼 1409 이해원 5 고등부 이도헌(5) 

1362 박재성 8 김 혁 (11) 1386 김정숙 15 장년2부 이영신(14) 1410 이승조 25 에바다부 전혜영(25) 

1363 카오찌아 25 외선부 정혜헌(8) 1387 최성관 14 장년2부 안영숙(14) 1411 십상문 15 청년1부 김희정(25) 

1364 조연경 23 청년 1부 김영님(23) 1388 유자희 11 장년1부 김정숙(12) 1412 안병만 9 장년3부 정정숙(17) 

1365 박정호 23 청년2부 강태영(24) 1389 헬미 25 외선부 이항선(15) 1413 김지훈 2 청년2부 윤효순(2) 

1366 신상숙 20 정년2부 김강미 (9) 1390 스티븐 25 외신부 김성옥(15) 

1367 남기헌 21 청년2부 이승아(2 2) 1391 자이로스 25 외선부 이향선(15) 

짧 증연교회의 안 71족이 되7'. 원하시는 문은 본당 203호 새기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짧 



제999호 주민흥헌 

교피쇼석 

=*:1-o 7훔의 충현 흩훨 
·음영실 카메라 봉사자 모집 

자격 ‘ 본교회 세례교인으로 
책임감있게 샤영 감당 

하실분 (초보자환영) 
문의 , 음영실(# 224) 

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 
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장년3부 여름수련회 

일시 : 6월 26일(목) 1000 
장소 저11교육관 307.호 

. 1 2교구 종동원 전도집회 

일시 6월 22일(오늘) 14:00 
장소 ‘ 저1 1교육관 307..호 

1 권사 연합 월례회 (1 . 2 . 3. 4지회) 

일시 ‘ 25일(수) 12:40 장소 갈릴리흥 

2 남녀 전도회 전체 월례회 
일시 : 29일(다음 주일) 15:10 

장소 제 1교육관 407호 

모 임 

·장년4부여름수련회 

일시 6월 28일(토) 10:00 
장소 ’ 에바다부실(재교육관 1충) 

·소망부여름수련회 

일시 ’ 6월 24일(화) 10:00 
징소‘ 갈렬리홀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 
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하소서. 

델 모든 위원회와산하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옹성과 같은 교회(마 16 :18)로 세워지게 하소서 

.2008년도 후반기 장악생 신정 

1. 선발대상 @ 온 교회 둥록교인으로 2006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 중인 고 대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 
@ 공예배외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잠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신청기간 6월 22일(주일H월 6일(주일) 16:30까지(3주간 3. 선발시험 7월 18일(금) 13:00 
4. 문의 및 신청장소 교육국 'Il' 02-552-8200(# 472, 473) 

결 온 

1 윤대원 군(윤종철 타교성도 이선례 타교권사의 

아들， 19교구)과 정승연 앙(정인상 집사 · 이회표 
집사의 딸， 24교구)/27일(금) 13:30, 갈렬리훌 

2 이병주 군(이현상 성도의 아들， 3교구)과 김수아 

앙(김영덕 집사 박선미 권사의 딸， 타교) / 28일 
(토) 15:00, 해군호텔 본관2충 백합흘 

a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 

사， 보내는 선교샤 가 되게 하소서. 

딩 1 . 1 . 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 
흔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딩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 
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 
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 
성하게하소서. 

a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 
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 

시설 건립과 수양관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1 기증일시 :6월 8일(주일)~29일(주일) 매주일 

3 기증물품 ‘ 가정 내 보관 중인 어린이용 성경그림책 및 동화잭 

·어린이 성경 그림잭 및 동화잭 수집 

2 기증장소 탁아부 교사실(선교관 1층) 

별 세 

·수요2부 예배 자막 봉씨자 모집 

1 봉사시간 매주 수요2부 예배 19:30~20:30 2 문의 및 신정 , 에바다부실쩌12교육관 1층 # 416) 

1. 모 집 부 문 @ 사무국징(1958년 이후 출생재 
-11/，려l교v.으로서 시회복xμ11급 자격을 소지하괴 ε，1oH인 복지 분야에서 6던 이상 근무한 경힘이 있는 자 

@기획홍보팀홍보담당 

세력/교인으로서 시회복지시 자격증 소지자 포토삽 및 면칩이 가능한자 

2. 제 출 서 류 이력서(사진부칙)，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당회장 추전서(타교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3. 찌| 출 마 감 @사무국장 7월 1일(화) 1 7:007J f지 @ 기획홍보팀 홍보담당 7월 2일(수) 17 :00m지 
4. 서류제출저 서울시 S밤구 역삼동 665-1 'lr552-820이# 401) 

훌연볼지관희월모칩 

1 김점례 타교은퇴권사(송효종 집사의 모친， 남은회 

권사의 시모， 11교구 창통1구역) / 14일 별세 ， 17 

일장혜 
- 2 김옥규 성도(안정숙 성도의 남펀 ， 4교구 상호현대 

구역) /14일 별세 ， 1 7일 장례 

1.모집 부문 식당 주농뻐써 일하실 분{서|례교인으로서 여성분) 

2재|줄 서류 지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3서협|훌저 깅남구 역심동 앉>5-1 사무국 (빼3Fπ용-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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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연기도월 흩탁희원 모집 

g 피택받은 일문들이 모든 교육(4 . 6. ~1O . 4.)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 

소서. 

-일파필훌훌휠필뀔를촉I댈뇨를-

새벽기도회 담당 (6/23-6/29) 

설교자/기도자 

설 교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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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토) 

김준희/이혜숙 
램 37:11-21 

27 (금) 

이재영/조홍연 
램 37 ‘ 1-10 

26 (목) 

이성진/전삼진 
램 36:27 -32 

25 (수) 

양재웅/노은영 
렘 36:20-26 

24 (화) 

정충신/이병근 
렘 36:11-19 

23 (월) 

김성관/유상태 
막 6‘ 1 -6 

교외오시는월 

예배 담당 (6/25-6/29) 

날짜 예배 서E “ 「 사회 기도 찬앙 

6/ 25 수요 I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 1:1-10) 최강전 목사 유재진 황정희 죄중에헤매던나에게(호산나찬양대) 

6/ 25 수요 II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요 13:36-38) 박용현 목사 윤요한 정순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실로암찬양대) 

6/ 27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유현철 예루살렘 창양대 / 비올라 이신림 / 소프라노윤지영 

6/ 29 주일 I 그가 누구이기에? (막 4:35-41) 강병구 목사 강호성 정선현 〈예배전찬양〉 

6/ 29 주일 II 그가누구이기에? (막 4:35-4 1 ) 이희식 목사 김준희 김규석 어둠의 권세에서 외 / 바이올린 장연희(전임 연주자) 

6/ 29 주일 m 그가 누구이기에? (막 4:35-41) 김성관 목사 장 훈 장철환A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외 / 할렐루야 제2 혼성중창단(지도 김명재 

6/29 주일 W 그가 누구이기에? (막 4:35-41) 황진섭 목사 윤수일 김태식 그 때까지 외 / 바이올린 송현정(할렐루야 오케스트라 ) 

6/29 주일 V 그가 누구이기에? (막 4:35-41) 김철규 목사 최강전 진홍용 주 음성 외에는 외 / 솔로이스트 여성중장 

6/29 주일찬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있느냐1 (고전 15:50-58) 김성관 목사 탁정헌 김종훈 권사회 찬양대 /23교구 

[ 섬·기·는· 분 · 틀 ] 

김말자 
16.교구 

김정자 
14교구 

입태주 
17교구 

이혜숙 
6교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장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 선교사 송요한 

김익환 
3교구 

안치원 
2교구 

김준희 
13교구 

전성원 

김완수 
14교구 

이광현 
16.교구 

최진철 
19교구 

· 남전도사 강영기 
외선부 

홍순애 
5교구 

최문실 
12교구 

류진회 
18교구 

이복순B 
11교구 

강옥련 
1교구 

정진호 
교구위원회 

하종철 
5교구 

이재영 
1교구 

강명구 
11교구 

탁정헌 
고등부 

강현철 
9교구 

박준식 
8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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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식 
7교구 

이성진 
6교구 

유재진 
새가족양육부 

유현철 
대학부 

박용현 
24교구 

김근영 
17교구 

안창덕 

l 강 도 사 신범식 
A렘부 

김성관 

· 부목사 
박인기 여국근 
때~I디부 신교위원회 

장 훈 임현덕 
4교구 

정충신 
18.교구 

윤수일 
10.교구 

김철규 
정년1부 

최성득 
깅교구 

강호성 
21교구 

정민권 

· 여전도사 
윤인숙 김연식 

15.교구 3교구 

김정연 강덕필 
8교구 20교구 

김정회 이복순A 
4교구 21교구 

강영미 옥미자 
g교구 9교구 

황순란 김정운 
1 3.교구 24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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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임목사 

· 시부장로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딩회서기 예배위원징r 홍현기도원김 예배위원 신교위원징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재정위원장 진앙위원징 제2교구위원징 행정위원장 기획위원 

김단용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딩회부서기 건축위원 소잉부장 기획위원장 애때부장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예배위원 제1교구위원징 재2교육위원~ 23교구장 실로입천엠징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명욱 조종환 
11교구징 짧1부징 깅AI위원장 용째원징 써빡등록실장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융 노영한 
지링E때부징 3교랭 기도원관리부장 시설영신부징 19교갱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체숭 강철형 
9교구징 징번2부징 건휠{원 째정위원 진도위원장 

김영은 이달옥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기획위원 소년부징 재정위원 깅써서기 17교구장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진돼서기 씨펙뽑부징 짧3부장 긴웹원정 신교위원 

김중선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정년1부징 봉AI우|서기 동씬부징 1교구징 10교구장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신선길 
20.교구정 16.교구집 재정위원 셰1교왜원징 뼈교육위원정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탁이부징 봉A써원 6교구징 신교위서기 2과징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7교램 15.교구징 외신부징 4교구징 대획부징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똥 
이앤진양H징 중등2부장 영이부장 중등부징 유이부징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칭년2부징 초등부징 21교구징 고등부징 13교구징 

김성호 조증민 
5교구장 8교댐 

( 홈 031-766-5425) 

오전 1 1시때 드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때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다 

않n뼈lOOUS 때빼뼈15 In 바91ish ， Chinese, J뼈anese 

뼈 않1 벼때냉ge are available at the Beven a cklck 
wαship 않끼ce， and sri 벼n때n， Chinese, Mongolian, 
뻐$앓n. Hndi ar잉 |때αg때1 are 에녕o available at the 
01e0'이뼈\Wαship Sel\<ice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 1 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 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3:10 베다니 훌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 훌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 (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 

선교관 1충 
(금) 저녁 7’이}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차량 

오전 10:00본당앞출발 

금요찬O왜회 후본당 앞출발 

기도원집회안내 예배및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 0호 
Il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3: τ r:r 1 H-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 : 00 제 1교육관 301호 

'F τ ~2、11-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동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층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